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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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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I.

신라 하대 은 선사 이 개창하였다迦智山門 普照 體澄 가지산문의 開

는 선사이지만 그의 인 체징이 가지산 에 주석한 이후 가지山祖 道義 孫弟子 寶林寺

산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지산문의 선승들은 도의 선사를 로 하고 선사初祖 廉居

를 조 그리고 체징을 조로 하여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스스로 적통임을

드러냈다 또한 체징 사후 왕실에서 그곳에 보림사라는 를 내려 주어 동국 선寺號

종산문의 총본산임을 인정해 주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가지산문과 그것을 개창한 체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두

어졌다 그 결과 체징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지산문의 社會 政ᆞ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 한국고대불교사 전공＊

기왕의 많은 연구들은 를 의 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 도의의 법을 이었기道義 迦智山門 開創祖 體澄

때문에 가지산문의 개창조를 도의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지산문의

개산조를 도의 선사로 개창조는 체징 선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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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그리고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져 우리의 이해治的 中央 王室

를 돕고 있다

그렇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간단하게만 언급되거나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도 더러 있다 예컨대 체징이 국내에서 화엄을 배우다가 선종으로 관심을 돌린 이

유라든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이후 고향과 에서 활동하게 되는 배경 그리武珍州

고 사찰인 보림사에 주석하게 되는 까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華嚴宗

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림사가 당시 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禪宗 佛敎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체징이 출가한 이후 을 공부하다가 선으로 눈을 돌華嚴

린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라에 유학하여 약 년 정도 머물唐

다가 귀국한 점 고향 부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무주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하

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화엄종 사찰인 보림사에 주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가지산문이 선종 불교계에서 位

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相

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신라 하대 에서 체징과 가지산문이 차지하는 위치에禪宗史

대하여 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지산문의 개창 과정이나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의李啓杓 新羅 下代 迦智山門 全｢ ｣  

南 제 집 이 유일하게 참고 된다 그 밖에 가지산문이나 체징 선사와 관련하여 언급된史學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의 성립 제 집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 韓國史硏究 崔柄｢ ｣   

의 제 집 과憲 羅末麗初 禪宗 社會的 性格 史學硏究 金煐泰 九山禪門 形成 曹溪宗｢ ｣   ｢

의 제 집국사편찬위원회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 이론과展開 韓國史論｣     

실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가지산 보림사 순천대학교박물관迦智山寶林寺 精密地表調査ᆞ   

의 도입과 그 불교의金杜珍 道義 南宗禪 思想 江原佛敎史硏究 小花 金杜珍｢ ｣   ｢

변화 한국사 권국사편찬위원회 들의 및金杜珍 新羅下代 禪師 中央王室 地方豪族｣   ｢

과의 관계 제 집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의韓國學論叢 金杜珍 新羅下代 禪宗山門｣   ｢

제 집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社會經濟的 基盤 韓國學論叢 崔仁杓 羅末麗初 禪宗｣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윤덕향 외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佛敎政策 硏究｣   

백산서당 한국선학회 제 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구韓國禪學 編  ｢

산선문의 형성과 전개 고중세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曹溪宗史｣   

기왕의 연구를 보면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비문의 내

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는 이다 보조선사의 비문 판독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

과 해석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것을 전부 참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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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징의 공부와II. 華嚴 南宗禪 體得

체징은 의 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熊州 在地 貴族 그런데 그가 에佛家

하게 된 배경은 의 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歸依 金憲昌 亂 즉 체징

의 집안은 웅천주 으로 부임한 김헌창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김都督

헌창의 난이 실패하자 체징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였다는 것이다

김헌창이 년에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켰으므로 년에 태어난 체징은 약 세

의 나이로 출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가 출가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정치

적인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는 의 밑으로 출가하여 을 익히면서 승려가 되기 위한 수花山 權法師 經典

업을 받았다 화산이 어느 곳이며 권법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출가하

여 공부한 곳이 그가 태어난 지역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

하면 그가 년에 에서 를 받았다興德王 加良峽山 普願寺 具足戒 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원사는 지금의 충남 서산군 웅산면 용현리 성왕산에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그가 태어난 곳이 이고 수계를 받은 곳이 현재의 보熊津 원

사라면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출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권법사 아래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년이 지난 년 무렵에 선사는 보원사에

서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도 그는 화엄 공부에 매우 열중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후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설악산 에서 주석하고 있던 를億聖寺 廉居 禪師

러나 해석문은 것만 올려져 있어 의 도 참金南允 李智冠 校勘 譯註 歷代高僧碑文 新羅篇  

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전거로 인용한 자료의 페이지 숫자는 전부 朝鮮金石總 

의 그것을 따랐다覽 上 

앞의 논문 쪽 씨는 보조선사의 비문에 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李啓杓 宗姓金

로 왕경에서 으로 낙향한 진골귀족의 후예라고 보았다熊津

김헌창이 난을 일으킨 웅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방에는 일찍부터 김주원과 같은 계통인 김인문의

직계손들이 토착하고 있어 이것이 난을 일으킨 기반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사 권국崔柄憲   

사편찬위원회 쪽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체징 선사의 집안은 김주원과 같은 계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논문 쪽 참조李啓杓

쪽金穎 撰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   

위의 비문 쪽金穎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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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갔다 그가 염거를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족계를 받은 이후

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관심을 두었던 화엄을 뒤로하고 선종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다

당시 화엄을 공부한 승려들 가운데 국내에서 선종에 대하여 관심을 둔 경우도

찾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유행하고 있던 선종을

새롭게 접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은 화엄이 불교계를 주도하던 상

황에서 선종으로 눈을 돌렸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헤아

리기가 힘들다 다만 다른 선사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시 화엄은 인 에 빠져 있었다訓 學的 註釋學詁 이러한 현상

은 결국 사상의 경색과 교의상의 고집을 가져와 학파적인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더 나아가 화엄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배층의 보

호 아래 안주하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당시 선승들은 화엄에 대하여

적극적이기 보다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체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화엄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현실과는 괴리가 생기게 되자 그것

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체징은 화산 권법사 아래서 화엄을 공부하는 동안 에 대해서도南宗禪

어렴풋이나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선사는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다道義

음 해인 년에 귀국하여 인 에서 선을 펴고자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자王都 慶州

설악산 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다 염거가 그를 찾아가 법을 이은 것으로陳田寺

보아 도의가 들여온 남종선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서서히 알려지고 있었던 것 같

다 더구나 년에는 을 개창한 선사가 귀국하여 을 중심으實相山門 洪陟 智異山

로 선을 전파하고 있었다 또한 는 년에 귀국하여 왕의 청으慧昭 興德王

로 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리산으로 들어가 쌍계사를 창건하였다露岳山 長柏寺

위의 비문 쪽金穎 撰

을 개창한 은 중국으로 유학하지 않고 국내에서 선을 체득한 인물로 아주 대曦陽山門 智證 道憲

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의 동국대출판부 쪽高翊晋 新羅 下代 禪 傳來 韓國古代佛敎思想史｢ ｣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집 쪽｢ ｣   

의 과 집 쪽에서도 흥덕왕이金楨權 眞鑒慧昭 南宗禪 受容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   

혜소를 장백사에 주석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의 생애와 불교사상에金福順 眞鑑禪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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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소가 쌍계사를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년대

후반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체징은 신라에 들어온 南宗禪

에 대하여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체징이 선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화엄의 경직된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새로운 사상인 선종이

점차 신라 사회에 부상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염거 화상을

찾아간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다

체징이 염거를 찾아간 이유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체

징이 당시 남종선의 동향을 알고 있었던 만큼 염거를 주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염

거는 신라 땅에 남종선을 처음으로 들여온 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런 만큼 체道義

징은 도의 선사로부터 이어지는 법맥을 전해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의 선사를 찾아갔지만 선사는 이미 열반에 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체

징은 그의 법을 이은 염거 화상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체징은 염거를 방문한

이후 그로부터 선을 익히는 데 매우 열중하였다

가 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廉居 禪師 雪山 億聖寺

침을 여니 우리 선사가 가서 그를 섬겼다 선사가 맑게 을 수양하고一心 三界

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여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몸을 자기 몸

으로 여기지 않았다 염거 선사가 그 뜻과 기개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타고난 바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 를 부촉하고 을 전수하였다玄珠 法印 開成

년 정사에 동학인 등과 함께 길을 떠나 바다를 건너 서쪽으貞育 虛懷

로 중국에 가서 선지식을 찾아보고 주를 편력하여 그 세상도 좋아하고 하

려고 함이 똑같고 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이에 말하기를 우리 조사가性相

설한 바는 덧붙일 것 없으니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랴 하고 발걸음을 그치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한 연구 집 쪽 씨는 이韓國民族文化 韓國古代佛敎史硏究 民族社｣     

논문에서 장백사는 오늘날의 상주 로 왕도와 가까이 있던 왕실의 원찰로 보인다 고 하였다南長寺

은 혜소가 지리산 화계곡에 자리 잡은 시기를 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앞의 책金福順 金福順

쪽

쪽金穎 撰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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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을 보면 체징은 에서 공부하는 동안 에서 벗어나기를 구하億聖寺 三界

여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몸을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삼계는 를 총칭하는 것으로 체징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欲界 色界 無色界ᆞ ᆞ

하였다는 것은 화엄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을 비로소 얻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종에 깊이 침잠한 것으로 보아진다 의 기록에

서 염거 선사가 그에게 를 부촉하고 을 전수하였다는 것은 체징의 노력이玄珠 法印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그는 억성사에서 염거를 통

해 불교의 새로운 사조인 선종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년에 중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의 기록을 보면 그는 동학인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다 같이貞育 虛懷

간 세 사람을 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염거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同學

유학을 떠나는 경우 대체로 혼자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염거의 제자

세 사람이 함께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아 염거가 유학을 주선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억측이기는 하지만 염거는 그에게서 법을 받은 선승들을

중국에 보내어 공부하게 한 뒤 도의의 선사상을 널리 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체징은 염거의 의도를 헤아리고 동학들과 더불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들

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도착한 체징은 선지식을 하여 중국 내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한다參究

기록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신라에서 배운 선과 당나라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을 참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그는 중국禪知識

선종계를 돌아보면서 라 하였는데 이것은 인 을 가진 것으로性相無異 融會的 禪風

파악되고 있다 결국 그는 약 년 만인 년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체징이 약 년 정도 당나라에 머물렀지만 특정한 스승

아래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하는 언급

이 비문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 유학하였던 선승들은 특정한 스승을 정한

앞의 논문 쪽李啓杓

당시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한 선승들 대부분은 자신의 스승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타 고명한

선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깨달음 정도를 확인 받았다 그런데 체징은 스승을 정하지 않고

다만 고명한 선승을 찾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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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로부터 법을 받을 때까지 약 여 년 이상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선승들

은 귀국한 이후에 중국 선종 불교계의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체징 선사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리어 빨리 귀국하여 도의 선사의 선사상을 전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년文聖王

에 를 따라 귀국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平盧使

체징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홍척과 진감 선사는 각각 실상사와 쌍계사를

중심으로 왕실의 지원 아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왕실의 주목을 받고 있던

두 명의 선승들과는 달리 그의 스승인 염거 화상은 도의의 법맥을 이었지만 왕실

로부터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체징은 귀국하여 도의의 선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헤아렸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비

록 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 유학을 통하여 도의의 선사상을 전파하는

데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체징의 과III. 長谷寺 駐錫 武州 黃壑寺 移居

체징은 귀국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교화하였다 그가 고향을 찾아간 것은

선종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

한 곳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유학 생활이었지만 출

가한 이후부터 중국 유학 기간까지 합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벗어나 있었

다 더구나 귀국한 이후 주석할 수 있는 절이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고향은 무엇

보다 중요하였다 즉 체징은 고향인 웅주에서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부모가 그를 로 머물게 하기 어렵다는 것과 으로도 붙들 수 없음富貴 財色

앞의 비문 쪽 보조선사 비문에 따르면 이라 하여 고향을 교화하였金穎 撰 歸舊國化故鄕

다고 되어 있다 고향이라 한 것은 신라라는 큰 의미보다는 그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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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출가하여 공부할 것을 허락하였다

위의 기록은 체징이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와 으로 붙잡아 두려富貴 財色

고 하였음을 알려준다 부귀와 재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웅진 지역에서

체징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서 귀국한 이

후 집안의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석할 수 있는 사찰을 마련하고자 한 것

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는 동안 억성사에서도 일시 머물렀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리고 주석처를 정한 이후에는 주로 그곳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체징이 고향 부근에서 마련한 주석처는 바로 로 생각된다長谷寺 현재 청양

의 장곡사는 체징이 개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경우 체징의 집안

에서 그를 위하여 마련한 사찰로 파악된다 그는 이곳에서 황학난야로 가기 전까

지 약 여 년 동안 주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년 무렵에 웅진을 떠나 무주 로 자리를 옮겼다黃壑蘭若

이는 그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고향에서 여 년간 활동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왜 여 년 동안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무

주 황학사로 자리를 옮겼을까 궁금하다

체징이 무주의 황학사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웅천주 지역의 불교계 상황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낭혜화상이 이에 북쪽으로 나아가서 종신토록 몸 붙일 곳을 찾아다녔다

그때 마침 왕자 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산중의 처럼 지내고金昕 宰相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중략 에 비大中 初

로소 그곳으로 가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말끔히 정제하였던 바 얼마 지나지

앞의 책 쪽金穎 撰

순천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쪽에는 그 후 여 년 간은 스승 염거 화상이 주석하는 설

악산 억성사와 조사 도의 선사의 년 수도처인 진전사 및 출가 본사와 수계 본사가 있는 고향

태안반도 일대를 전전하며 선지를 현양하였던 모양이니 청양 가 선사의 개창이라 하는 사長谷寺

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앞의 비문 쪽金穎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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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도가 크게 행해지고 절은 크게 번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진

리를 묻는 사람들이 천 리를 반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오니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도들이 번성하였다 중략 이 그 교화함을 듣고 임文聖大王

금의 덕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어 크게 위로 하였다 중

략 왕은 사찰의 이름을 바꾸어 라 하고 에 예속시켰다聖住寺 大興輪寺

위의 기록을 보면 를 창건한 화상은 귀국한 이후 머聖住寺 朗慧 無染

물 수 있는 사찰을 마련하기 위해 에 하고 있던 을 찾아 갔음을 알小白山 隱居 金昕

수 있다 그리고 김흔으로부터 웅주 서남쪽에 있던 절에 주석해 줄 것을 부탁받았

다 그리고 년 무렵에는 그곳에 가서 절을 정제하고 를 확장하였다寺勢 또

한 낭혜의 활동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로 모여 들었으며聖住寺 도文聖王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에서 성주사로 이름을 바꾸어 주고 에 편입시烏合寺 興輪寺

켰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년 이후 웅주 지역에서 낭혜의 활동과 성주사의 위상

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성주사와 비교적 가까운 곳

에서 활동하던 체징도 낭혜의 활동과 성주사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낭혜는 왕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그곳의 지원 또한 적지 않았다

낭혜보다 먼저 귀국하여 웅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체징에게 있어 낭혜의 등장은

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체징은 웅주에서 더 이상

쪽崔致遠 撰 聖住寺朗慧和尙白月 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葆 ｣   

낭혜화상의 성주사 창건과정에 대해서는 쪽 참조曺凡煥 新羅禪宗硏究 一潮閣  

성주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과 관련하여 남포 지역의 반정부적인 세력을 교화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위의 책 쪽曺凡煥

은 남포에서 태어나 무량사로 출가하였다 이후 그는 성주사의 낭혜를 찾아가서 그麗嚴

로부터 법을 받았다 쪽 이렇게崔仁 撰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朝鮮金石總覽 上渷 ｢ ｣   

보면 웅천주 지역에서 낭혜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체징과 낭혜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낭혜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

나기 전에 김헌창의 난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의 책 쪽 따曺凡煥

라서 세에 김헌창의 난과 관련되어 출가한 체징과 당시 세의 낭혜는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낭혜에 대한 과 의 배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위의 책文聖王 憲安王 曺凡煥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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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 수 없음을 간파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아진다 여 년 동안

웅주 지역에서 활동한 체징의 영향력 보다는 낭혜의 그것이 더욱 큰 상황에서 그

는 적지 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다 더구나 낭혜의 포교활동은 체징이 오랫동

안 해 오던 그것과는 달랐다고 보아진다 이에 그와 장곡사가 그곳 사람들의 관

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자 자신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곳을 찾았는데 바로 무진주 지역에 위치한 황학사였다 그러면 이제 체징

이 무진주 지역에 위치한 황학사로 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로 하자

체징이 고향인 웅천주에서 무주로 내려가 자리 잡은 곳이 황학사이다 황학

사가 언제 만들어진 사찰인지 또 누가 창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오래전

부터 있었다고 보아진다 선승인 그가 황학사를 찾아간 것을 보면 그곳이 선종 사

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곳에 대한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관

계로 당시 무주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나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면 체징이

황학사로 간 이유를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체징 선사가 무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중국 유학을 떠나던 년부터라고

생각된다 그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출발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정확이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무주의 이나 의 상대포였을 가會津 靈巖

능성이 높다 당시 가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張保皐 淸海鎭

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장보고 선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체

징의 경우 중국 유학을 떠났을 때 의 배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使臣

보아 장보고 선단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년 만인 년 봄 월

에 평로사를 따라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귀국한 장소도 무주의 나루터였을 것

이다 당시 무주 지역은 국제적인 항포구가 위치한 곳이었으며 을 접할先進 文物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또한 불교계의 새로운 사상인 선종이 파도처럼 밀려들

어오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그는 무주의 지역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낭혜의 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위의 책 쪽 참조禪思想 曺凡煥

앞의 비문 쪽金穎 撰

와 제 권 호 쪽曺凡煥 張保皐 禪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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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가 웅천주에서 옮겨온 년의 무진주는 정치적으로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는 년 진골張保皐

지배세력의 자객인 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청해진은 염장의 감독 아래閻長

있었으나 년에는 청해진의 주민들마저 으로 이주된 상태였다 따라서 무碧骨郡

주 지역은 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反新羅的

무진주 지역의 커다란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교 사상계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다 예컨대 의 개창이 그 한 예이다桐裏山門 慧徹

선사가 개창한 동리산문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혜철

선사는 년 귀국하여 한 동안 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雙峰寺

았다 장보고가 죽은 이후 년 무렵에 그는 동리산 에 주석하게 된다 이太安寺

후 혜철 선사의 동리산문은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또한 산문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쌍봉사 또한 선종 사찰로서 이름을 드러

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주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홍척 선사가 개창한 실상

산문 역시 왕실의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었다 무주 지역이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선종 산문들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아오면 무주지역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사상

적으로는 매우 활동적이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선사가 개창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실의 지원慧徹 桐裏山門

이 주목된다 당시 왕실은 중국에서 귀국한 선승들에 대하여 대우를 아끼지 않았

다 왕실이 선승이나 그들이 개창한 선종 사원에 관심을 둔 것은 당시 선종이나

선종사원이 각기 인 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宗主的 祖師

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봉건적 관계를 연상케 할 정도의 큰 세력을 지니主從

앞의 책 쪽 참조李基東

동리산문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의 과 그金杜珍 羅末麗初 桐裏山門 成立 思想 風水地｢

에 대한 집 참조 씨는 혜철이 선종 산문을 개창한 직후의 사정理 再檢討 東方學志｣   

보다는 혜철의 제자인 광자대사 윤다와 관련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호족과의 관계를 중

시하였다 그렇지만 이경복은 의 과 그 제 집羅末麗初 大安寺 田莊 經營 梨花史學硏究｢    

쪽에서 혜철이 동리산문을 열자 문성왕이 금살당을 설치한 것을 검토하여 왕실에 의

한 전장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동리산문의 경제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과 호 참조曺凡煥 新羅下代 武珍州地域 佛敎界 動向 雙峰寺 新羅史學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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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왕실은 전국 각지의 선문들을 지배체제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포섭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서남변방 지역의 선종 산문들도 이러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은 이를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선종 산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은 바로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 지

역에 위치한 선종 산문들은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문을 통한

교역도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체징은 무주로 눈을 돌렸을 것이고 당장에 선종 산문을 개

창하기는 어렵자 황학사에 머물면서 선종 사상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상을 흡수하

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웅천주에 약 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

만 선종 산문을 개창하지는 못하였다 기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본 것

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산문을 개창할 만큼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유력

자는 없었던 것 같다 더구나 그의 집안도 장곡사를 산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은 어려웠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따라서 그가 새롭게 선택한

곳이 바로 무주의 황학사였던 것이다

체징은 무주의 황학난야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 주목을 받았憲安王

다 아마도 황학난야에서 행한 그의 활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

으로 파악된다 사실 여 년 동안 고향에서 선종을 널리 펴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무진주에 도착한 이후 바로 왕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선종을 펴는 방법이나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

하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따르자 헌안왕이 長沙縣 副守 金彦

卿 을 파견하여 차와 약을 보내고 맞이하게 하였다는 것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앞의 책 쪽李基東

선종 산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 무역상들에게 있어 산문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비록 산문자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산문 아래

서 무역상들은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은 산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세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

지면서 시장을 개척하였을 것이다

은 체징을 황학사에 주석하도록 한 단월은 아마도 광주 지역에 거주한 지방호족 세력이었金杜珍

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의 논문 쪽金杜珍

은 보림사 을 지휘하였던 과 동일인으로 파악되고 있다金彦卿 毘盧舍那佛 造像 金邃宗 李基東 新｢

와 쪽 그러나 는 김수종과羅 金入宅考 新羅骨品制社會 花郞徒 一潮閣 崔完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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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는 헌안왕의 부름에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체징이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왕실과의 관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김헌창의 난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왕실의 접근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였던 것 같다

체징의 과 개창IV. 迦智山寺 駐錫 迦智山門

보조 선사가 왕명에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자 왕실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

다 헌안왕은 체징 선사에게 가지산사로 이거하여 머물러 주도록 요청하였다 보

림사보조선사 비문에 따르면 헌안왕은 동왕 년 월에 인 의道俗使 靈巖郡

법사와 왕의 교지를 받든 등을 보조 선사에게 보내어 가지산사로僧正 連訓 馮瑄

옮겨 주석하도록 청하였다 체징은 헌안왕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여 황학사에서

가지산사로 옮겨갔다 그러면 헌안왕의 요청에 거부의 뜻을 보이던 체징이 가지산

사 즉 보림사로 이거하여 주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림사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체징이 왕의 명령으로 주석하게 된 보림사는 이 창건하고 머물元表大德

렀던 화엄 사찰이다 원표대덕은 화엄종 승려였으며 법력으로써 왕정에景德王代

협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지산사에는 경덕왕 년 에 동왕의 명으로 세

김언경은 동일인일 수 없다고 하였다 신라 선종과 비로자나불의 출현崔完秀 新東亞｢ ｣   

년 월호 쪽 씨는 전임 장사부수 김수종이 헌안왕 년에 발원하여 이 철불 주조 불사

를 다시 시작한 것을 후임 장사부수인 김언경이 헌안왕 년에 마무리 지으면서 김언경이 공덕을

과시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다 씨가 이런 추리를

한 이유는 보조선사탑비의 전반부 행은 곤미현 현령 김원이 구양순체로 썼고 제 행 중간 이후

부터는 바로 그 장사부수였던 김언경이 저수량체로 썼다는 사실을 현존 비석에서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언경과 김수종을 동일 인물로 파악하는 기왕의 견해는 새로운 검토를 요

한다

앞의 비문 쪽金穎 撰

보조선사 비문에는 라又遣道俗使 靈巖郡僧正連訓法師 奉宸馮瑄等 宣諭 綸旨 請移居迦智山寺　

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김남윤은 봉신과 풍선을 각奉宸馮瑄

각의 인명으로 보고 있다 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硏  

쪽 그러나 은 쪽에서 교지究所 李智冠 校勘譯註 歷代高僧碑文 新羅篇  

를 받은 풍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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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장생표주가 있었다 이것은 가지산사에 대한 및 의 특권을 인정해免稅 免役

주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은 년까憲康王

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체징이 왕의 명령으로 이거한 보림사는 당시 화엄종 사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이 왕의 뜻에 따라 보림사로 이거한 것은 관심을 끈다 보

림사가 화엄종 사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체징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원표 이후 보림사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의 에 원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景德王 漢化政策

나 경덕왕 사후에 신라 왕실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자 보림사도 왕실의 관

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불교계 내에서 보림사의 위상

도 점차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원표가 非義相系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상의 맥을 잇는 화엄 승려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림사의 승려들은 주류에서 멀어져 있었다 더구나 선종이 들어와 화엄이 더

욱 위축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신라 왕실에서도 보림사를 화엄종 사찰로 계속해서 둘 이

유가 없었을 것이다 도리어 영향력 있는 선승을 보림사로 보내는 것이 왕실로서

도 유리하였다 왜냐하면 지방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선승을 특정 사찰에 보내어

선사와 사원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주

지역의 반신라적인 기운을 보림사를 통해 제어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무주 지역에서 선종 사찰로 이름난 쌍봉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쌍봉사가 언제 개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선

승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활동하였으며 동리산문을 개창한 혜철도 한 동안 그곳에

에 대해서는 의 와 제 집 참조元表 呂聖九 元表 生涯 天冠菩薩信仰硏究 國史館論叢｢ ｣   

앞의 논문 쪽李啓杓

보림사가 헌강왕대까지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들어 왕실과의 관계가 밀접

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왕실의 관심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쪽金相鉉 新羅華嚴思想史硏究 民族社  

제 집 쪽崔仁杓 新羅末 高麗初 禪宗佛敎 統制 加羅文化｢ ｣   

앞의 논문 쪽曺凡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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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쌍봉사의 위상 또한 적지 않았다 더구나 쌍봉사는 장보고

선단으로부터 적지 않은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장보고 사후 쌍봉사는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배경 때문에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사찰로 자

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왕실에서는 황학난야에 머물고 있던 체징을 주목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이제 체징이 보림사에 간 이유를 헤아려 보자 우선

그는 황학난야에 머물면서 보림사에 대한 사정 즉 보림사의 위상이나 화엄승들의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보림사는 화엄종 사찰로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체징은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선승이 화엄종 사찰에 주석할 경우 화엄 승려들의 반대도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화엄종 승려들의 사상적인 반대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화엄종과 선종의 사상적

유사성은 화엄종으로부터 선종으로의 전향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었다 과言說 超

에 차이는 있지만 화엄종과 선종은 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의言說 一切皆眞 本來成

을 이야기하는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화엄교학을 공부한 승려들이佛

선종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체징 역시 출가하여 로權法師

부터 화엄을 배웠고 화엄의 진수를 깨달았던 만큼 선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

다 당연히 화엄종 사찰에 가더라도 화엄을 배운 승려들을 선종으로 이끄는 것

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체징이 머물고 있던 황학난야는 선종 사찰이었지만 그가 그곳을 주도하거

나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황학난야를 책임진 승려가 이

미 있었을 것이고 체징은 단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사상을 펴는 것에 주력하였

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웅주에서 황학사로 이거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

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체징의 제자들이 황학사보다는 보림사를 택하였을 가능성

도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는 그의 선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곳

앞의 책 쪽高翊晋

당시 많은 선승들이 처음에는 화엄을 접하고 후에 선종으로 돌아선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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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체징이 보림사로 옮겨가기

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보림사의 경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황

학난야의 경우 단월이 누구이며 경제적인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

다 그러나 보림사의 경우 앞서도 보았듯이 국가로부터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받

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체징은 헌안왕이 정해준 보림사로 이거하였으며 그곳에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것이다 도의에서 비롯된 법맥이 염거를 거쳐 남쪽 땅에 위치

한 보림사에서 체징이 그 꽃을 피운 것이다

가지산문의 계보 확정과 그 의미V.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한 이후 가지산문은 왕실과 진골 지배세력의 지원을 받으

면서 사세를 확장하였다 진골 귀족인 은 년 보림長沙宅主 金邃宗 憲安王

사 를鐵造毘盧舍那佛 一軀 조성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에 층景文王 同寺 雙

기와 을 조성하였는데 그것은 전왕인 헌안왕의 을 빌기 위해서였塔 石燈 極樂往生

다 또한 진골 귀족인 는 과 을 기진하였다望水宅 里南宅 主 租 斛 金 分ᆞ

보조선사는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선종 불교계에서 그

자신과 보림사의 위상을 높이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엄종 사찰에서 선

종 사찰로 그 성격이 바뀐 만큼 널리 알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

은 보조선사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의 선사를 가지산문의 제 조로 염거 선

사를 제 조로 그리고 체징을 제 조로 한 것이다 물론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하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논문 쪽 참조 한편 은 체징이 왕실과 연고李啓杓 金杜珍

된 것으로 기록된 것은 그들이 주석한 사원의 성격에서 찾아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사원이

신라 하대에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체징이 왕실에서 권하는 사원에 주석한 기록

으로 그들과 왕실과의 밀착 관계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金杜珍

쪽 그러나 씨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한 사원에 특정한 승려를 파견하여

머물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 사원에 대한 신라 왕실의 영향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비문 쪽金穎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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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에 스스로 가지산문의 제 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체징이

보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안 선종 불교계에서 가지산문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의와 염거 선사를 추숭하고 현양하는 일련의 사업을 하였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체징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가 열반에 든 이후 제자들이

체징을 가지산문의 조로 표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체징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 선종 산문이나 화엄종 사찰에서 그들의 위

상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앞 다투어 벌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진감 혜소는 쌍계사에 을 건립하여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六祖影堂

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낭혜도 성주사를 창건한 이후 淨

을 모신 을 건립하였는데衆 無相 祖師堂 혜소의 영당 건립과 그 의도

를 같이 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화엄종단에서는 조사 추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조사 추모 결사는 왕실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위축되어 가는 화엄종

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체징 선사에게

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체징은 신라에 남종선을 처음 전래한 도의를 개산조

로 하고 염거를 조로 하여 가지산문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보조선사가 가지산문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한 데에는 다음

과 같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염거로부터 법을 받고 또한 중국에서 유학하

고 돌아왔지만 강원도에서는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도리어 염거의 법을 이은 선

승들 가운데서 홍각선사 이 주목되는 데 그는 년에 억성사에利觀 景文王

주석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보면 도의 선사의 맥은 강원도에 위치

한 억성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승들에게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진전사나 억성사에서 도

의의 법을 이어 받은 선승들은 스스로를 도의의 법을 이은 승려들이라 자임하였을

의 과 제 집 쪽金楨權 眞鑑禪師 慧昭 南宗禪 受容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   

앞의 책 쪽曺凡煥

의 와 제 집 쪽 및 정병삼 세기 신崔源植 新羅下代 海印寺 華嚴宗 韓國史硏究｢ ｣   ｢

라 제 집 참조佛敎結社 韓國學報｣   

정병삼 위의 논문 쪽

의 스님權悳永 新羅 弘覺禪師碑文 復元試圖 伽山李智冠 華甲紀念論叢 韓國佛敎文化思想史｢ ｣   

쪽上伽山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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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체징은 그가 도의의 법맥을 이은 적통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가지산문은 도의를 제 조로 삼고 염거를 조 체징을 조로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가지산문이 여러 선종 산문 가운데서 적통이라는 것과 도의의 법

을 이은 유일한 선종 산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여러

선종 산문 가운데서 개창 시기가 늦기는 하였지만 체징은 도의의 법을 이은 적통

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왕실로부터도

협조를 얻어 냈다

체징이 열반에 든 이후 년이 지난 헌강왕 년에 제자 등이 을義草 行狀

지어 올리며 을 조정에 청하였다 왕은 체징의 시호를 라 하고建碑樹塔 普照禪師

를 이라 하며 사호를 라 내려 주었다 이것은 가지산문이 동국塔號 彰聖塔 寶林寺

선문의 총본산임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이 주六祖大師 慧能

석하던 가 중국 선종의 총본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韶州 曹溪山 寶林寺

가지산문은 왕실의 권위를 철저하게 등에 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내외

적으로 가지산문을 동국 선문의 총본산으로 하여 남종선의 맥을 이은 적통으로 거

듭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당시 체징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참고된다

그 후 구도승의 뱃길 왕래가 이어지고 나타난 바의 방편이 에 융합하眞道

였으니 그 조상들을 생각하지 않으랴 진실로 무리가 번성하였도다 중략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앞서 말한 의 와 의 그리고 조금 내北山 道義 南岳 洪陟

려와 의 의 의 의 의大安寺 慧徹國師 慧目山 玄昱 智力 聞 雙谿寺 慧昭 新興

의 의 의 의 인彦 涌巖 體 珍無 休 雙峰寺 道允 山寺 梵日 兩朝 國師 聖住寺崛

의 등인데 의 종사로서 덕이 두터워 의 아버지가 되고 도가無染 菩提 衆生

높아 왕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 찬술한 지증대사 비문에는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들崔致遠

이와 관련하여 의金杜珍 道義｢ 도입과 그 쪽南宗禪 思想 江原佛敎史硏究 小花｣   

쪽崔致遠 撰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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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거되어 있다 도의 선사를 시작으로 하여 웅주에서 활약하며 양조 국사가 된

낭혜 선사 까지 망라되어 있다 대체로 그들은 산문의 개산조이거나 혹은 산無染

문 개창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의 과 같이 기록이 없어 잘 알 수新興 彦

없는 과 선사도 보인다禪宗山門

지증대사의 비문이 완성된 것은 진성여왕 년이다 체징 선사의 비문이

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약 여 년이 지난 이후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가지산문의 개산조가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도의 선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체징을 거론할 이유가 없었기 때

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치원은 의 도의라고 하여 체징이 개창한 가지산문에 대해서는北山

피해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도의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원도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가지산 보림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

어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

과 같이 헌강왕대까지는 보림사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체징의 제자들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조선사의 비문에는 와英惠

등 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문인인 등도 보인다 그렇淸奐 義車

지만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도리어 체징의 제자로 逈微

가 주목되는 데 그는 왕건과 일찍이 결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 불교정책弓裔

에 반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보림사 출신의 선승들 가운

데 고려 왕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선승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보림사에 관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에서도 이러한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짐작된다 또한 보림사가 의 지배 아래 들어간後百濟 甄萱

이후 더욱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와 관련하여는 와 의 를 중심으로 의逈微 沈在明 高麗 太祖 四無畏大士 太祖 結緣意圖 高麗太祖｢ ｣  

서울대 출판부 쪽 참조國家經營 

앞의 논문 쪽沈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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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려 중기에 이르게 되면 가지산문의 중심 도량이 보림사가 아닌 청도

로 변경되었던 것 같다雲門寺 결국 보림사는 체징이 열반에 든 이후 그의 제자

들이 선종계에서 보림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하지 못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VI.

지금까지 신라 하대에 활동한 체징 선사와 그가 개창한 가지산문이 당시 선종

불교계에서 차지한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체징 선사는 도의 선사의 법맥을

이었으며 장흥 보림사에 주석한 이후 그곳을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키웠다

또한 그가 열반에 든 이후 왕실로부터 동국 선종의 본산임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한 바를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체징은 김헌창의 난이 실패하자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였다 화산의

권법사로부터 화엄을 배운 이후 염거가 주석하고 있던 강원도 억성사로 갔다 그

가 화엄을 뒤로하고 선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는 불교계의 새로운 사조인 을 배禪

우기 위한 것이었다 염거로부터 법을 받은 이후 중국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중국

유학에서 그는 신라에서 배운 선과 중국의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

고 특정한 스승도 정하지 않은 채 년 만에 돌연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 고향 부근에 위치한 장곡사에서 약 여 년 동안 선을 폈다 그러

나 그의 노력과는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년 무렵 웅천주 서

남쪽에 위치한 성주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선승인 낭혜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말았

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자 그는 그곳을 떠나 무주의 황학사에 머물면서 열

심히 선종 전파에 주력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헌안왕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화엄종 사찰이었던 보림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선종계에서 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가 왕의 명으로 주석한 보림사는 원표 대덕이 창건한 화엄종 사찰로 이름난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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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이유는 그의 선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장소와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왕

실로부터 면세와 면역이 주어진 사찰이었으므로 선종 산문으로 발전시키기에 유리

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의의 선사상을 활짝 꽃피웠다

그는 선종계에서 그의 위상뿐만 아니라 가지산문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의 선사를 제 조로 하고 염거를 제 조로 하는 계보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

은 당시 선종 불교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록 산문의 개창 시기는 늦었지

만 도의의 법을 이은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 더구나 진전사와 억성사

출신의 승려들이 스스로를 도의의 법맥을 이은 선승들이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

에 보림사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열반에 든 이후 점차 빛을 잃어 갔다 그것은 고

려 초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보림사에 관한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체징과 가지

산문이 차지한 위상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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